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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한웅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이 27일오후서울종로구 KT광화문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 '국

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체위원간담회'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.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) 2019.9.27/뉴스1

"대학 변화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."

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(포스텍 물리학과 교수)이 21일 한국과학

기술연구원(KIST)에서 <뉴스1>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. 

이날 염한웅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 영상회의로 주재한 제3차 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IST를 방문했다. 

염 부의장은 젊은 연구자 처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는 기자의 

질문에 "아쉬운 점이 있다"며 "캠페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하는데 소재·부품·

장비과 감염병 대응 등 현안이 많았다"고 말했다. 이어 "(젊은 과학자 처우 문제

에 대해) 대학이 많이 변해야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

염한웅 부의장, "대학이 변해야 하는데…변화 유도 쉽지 
않다" 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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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과 이야기했지만, 대학 변화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"고 토로했다.

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'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계정

안', '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
률안'에 대해서 그는 "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원생 권익을 위한 활동을 했

다. 지금까지 안돼 안타깝다"고 밝혔다.

두 법률은 경북대 화학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 대학원생들이 안전망 바깥에 있

다는 지적을 계기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

원회 소속) 등이 대표 발의했다.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

의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.

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"올해 예산에는 

반영할 시간이 없었다"며 "내후년 예산에 많이 들어가야하는데 산자부와 조율

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"고 말했다.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

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을 심

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·제도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.

염 부의장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

계속해서 부의장직을 맡아, 연구자 중심의 연구·개발(R&D) 환경 조성 등의 정

책 수립에 참여했다. 

한편, 이날 회의에서는 △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△국민 안전과 

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이 다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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